
고향 집
-만주에서 부른

헌 짚신짝 끄을고
나 여기 왜 왔노
두만강을 건너서
쓸쓸한 이 땅에

남쪽 하늘 저 밑에
따뜻한 내 고향

내 어머니 계신 곳
그리운 고향집



귀뚜라미와 나와

귀뚜라미와 나와
잔디밭에서 이야기했다.

귀뜰귀뜰
귀뜰귀뜰

아무에게도 알려 주지 말고
우리 둘만 알자고 약속했다.

귀뜰귀뜰
귀뜰귀뜰

귀뚜라미와 나와
달 밝은 밤에 이야기했다.



둘 다

바다도 푸르고
하늘도 푸르고

바다도 끝없고
하늘도 끝없고

바다에 돌던지고
하늘에 침뱉고

바다는 벙글
하늘은 잠잠.



무얼 먹고 사나

바닷가 사람
물고기 잡아먹고 살고

산골엣 사람
감자 구워 먹고 살고

별나라 사람
무얼 먹고 사나.



반딧불

가자 가자 가자
숲으로 가자

달조각을 주으러
숲으로 가자.

그믐밤 반딧불은
부서진 달조각,

가자 가자 가자
숲으로 가자

달조각을 주으러
숲으로 가자.



비행기

머리에 프로펠러가
연잣간 풍채보다
더 빨리 돈다.

땅에서 오를 때보다
하늘에 높이 떠서는

빠르지 못하다
숨결이 찬 모양이야.

비행기는
새처럼 나래를

펄럭거리지 못한다
그리고 늘

소리를 지른다
숨이 찬가 봐.



애기의 새벽

우리집에는
닭도 없단다.

다만
애기가 젖달라 울어서

새벽이 된다.

우리집에는
시계도 없단다.

다만
애기가 젖달라 보채어

새벽이 된다.



참새

가을 지난 마당은 하이얀 종이
참새들이 글씨를 공부하지요.

째액째액 입으로 받아 읽으며
두 발로는 글씨를 연습하지요.

하루종일 글씨를 공부하여도
짹자 한 자 밖에는 더 못쓰는 걸.



편지

누나!
이 겨울에도

눈이 가득히 왔습니다.

흰 봉투에 눈을 한줌 넣고
글씨도 쓰지 말고

우표도 붙이지 말고
말숙하게 그대로
편지를 부칠가요?

누나 가신 나라엔
눈이 아니 온다기에.



해바라기 얼굴

누나의 얼굴은
해바라기 얼굴
해가 금방 뜨자
일터에 간다.

해바라기 얼굴은
누나의 얼굴

얼굴이 숙어들어
집으로 온다.


